
세라믹기판 시장 한·일 쟁탈전
9 2년 7 7억원 시장놓고 동양화학 M/S 30% 확보 계획

9 2년 7 7억원의 세라믹기판 시장을 놓고, 국내 생산업체와 해외업체의 시장쟁탈 경쟁이 가속화될 것

으로 전망된다.

9 1년 세라믹기판 전체시장은 7 0억원으로 동양화학 1 4억원(20%), 교세라 2 8억원(40%), 닛고 1 3억

3 0 0 0만원(19%), 나루미 1 1억2 0 0 0만원(16%), 메이와·Coors 등이 3억5 0 0 0만원( 5 % )을 판매한 것으로

알려졌다.

그러나 최근 수요업체들이 국산제품을 선호, 국내 공급업체인 동양화학 매출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

로 예상되고 있다.

이는 해외업체들이 소량물량에 대해 오퍼를 거부하는 등 횡포를 부려, 대규모 물량 구매에 따른 재

고 및 부대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, 동양화학은 올해 판매 신장율을 1 0 %선으로 잡고 시장점유율

30%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.

세라믹기판은 열·온도·습도에 강하고 고집적화를 실현시켜, PCB기판을 대체한 H I C기판에 이용됨

은 물론 각종 IC 대용품으로 각광받고 있다.

9 1년 용도별 수요현황을 보면, HIC 38억6 0 0 0만원(55.1%), Focus Pack 13억3 0 0 0만원(19%), Volume저

항기 5억8 0 0 0만원(8.3%), Chip저항기 1 1억원(15.7%), Oscillator 1억3 0 0 0만원( 2 . 9 % )인 것으로 나타났

다.

이중 C h i p저항기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, 동양화학이 9 2년 하반기 장비를 수입·생산할 예

정으로 있어 조만간 국내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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